
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열두 번째 시국미사 

2008년 9월 5일 오후 3:48

현 정부 출범 6개월! 물론 6개월 만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는 기대는 없었습니다. 그러나 강부자
만을 위한 정책만 있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. 지금의 우리 사회를
좌파와 우파로, 부자와 서민으로 나누고 역사를 거스르며 국민을 거스르는 이 정부에 상처받은
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며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열두 번째 미사를 봉헌 합니다. 

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한반도 대운하, 공기업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인 공기업 선진화, 부자들의
부가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교육제도, 삼중고에 시달리는 우리경제 그리고 뒷걸음치는 복지정
책 등등 국민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 집니다. 나 혼자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더불어 나누며 잘사
는 나라를 위한 소박한 마음을 모아봅니다.  

촛불 정국과 관련하여 가톨릭 평신도, 수도자, 사제들은 지난 6월 8일 처음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
에서 미사를 봉헌한 이래 지난 8월 30일(토)까지 11차례의 시국미사를 봉헌해 왔습니다. 이제 시
국미사는 촛불을 든 평신도, 수도자, 사제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공간
이자 개별 혹은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.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“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열두 번째 시국미사”

◎ 일    시 : 2008년 9월 6일(토) 오후 5시 
◎ 장    소 :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
◎ 미사집전 : 황 동 환 신부(성 베네딕도회), 시국 미사 사제단 
◎ 특별강론 : ‘깨물지 못한 혀 - 한국천주교회의 원죄, 그리고 교회언론’의  
              작가 김 유 철(스테파노) 
◎ 전례음악 :  신 상 옥 (안드레아)님 

■ 주    최 : 한국 남자수도회/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, 
      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협회 사회사목분과, 
     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


